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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더, 전쟁승리보다 전쟁예방해야

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/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

이해익 원장 :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�CEO칼럼니스트
• 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,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

• (전)진로그룹 이사�캠브리지총괄전무,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
• 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

• (겸임)한국팔기회고문,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,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
• 서울상대졸업 011-241-8558, haeikrhee@hotmail.com

 러시아·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곡물과 오일가격폭등은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문제로 나
타난 인플레이션에 각국이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빌 게이츠조차 세계경제의 스태그플
레이션(물가상승+경기침체)을 우려하고 있다. 

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방할 수 없었나?

 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병법의 대가 손자(孫武)는 “훈련되지 않은 병사를 전장에 보내는 건 죄
악”이라고 강조했다. 진정한 국가지도자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발발후 창검을 들고 나서는 
것보다 전쟁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.
 브라질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대통령은 지난 5월4일 
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러·우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
주장했다. “미국의 조 바이든대통령은 전쟁을 부추기는게 아니라 피하게 만들 수 있었다”며 “바
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로 날아가 푸틴대통령과 이야기해 볼 수 있었다”고 강조했다.
 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목 밑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와의 근본적 갈등 원인은 뿌리가 깊다. 미
국 보스턴대학의 국제관계학교수인 조슈아 R. 이츠코워츠 시프린슨박사가 2016년 5월30일 로
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“미국은 나토 동진(東進)을 않겠다는 러시아와의 약속
을 어겼다”고 강조했다. 
 1989년말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1990년 2월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 녹취록에 따르면 
당시 미국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통독에 대한 협력의 댓가로 나토가 “동쪽으로 1인치”도 확
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‘철통같은 보장’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. 즉각적으로 당시 소련 대통령 
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독일통일회담개시에 동의했다. 그러나 통독후 1990년대 중반부터 폴란드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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헝가리, 체코, 발트해국가 등이 나토에 가입하자 러시아가 격분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. 
 이뿐만이 아니다. 한국의 언론과도 접촉이 있는 현재 미국의 석학으로 불리는 국제관계학의 
75세 원로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교수에 따르면 “미국이 우크라이나전쟁 원인을 제공”했
다고 밝혔다. 
 그는 “러·우전쟁의 씨앗은 2008년 4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때 뿌
려졌다”고 봤다. 조지 W. 부시 당시 미국행정부는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회원
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. 푸틴과 러시아가 즉각 반발했다.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와 니
콜라 사르코지 프랑스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나토가입이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
적극적으로 미국을 막지는 못했다. 가장 직접적 원인은 지난해 11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
과 디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체결한 ‘미국·우크라이나 전략적 파트너십헌장’이
다. 
 이 헌장은 2008년 부쿠레슈티 나토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의 약속을 
재천명했다. 푸틴은 “나토로부터의 위협”을 제거하기 위해 침공했다는게 미어샤이머교수의 시
각이다.
 미어샤이머교수는 1962년 소련의 쿠바 미사일기지건설로 미·소가 대립한 군사위기를 거론
하며 지금 러시아가 느끼는 존재론적 위협을 강조했다. 어렵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라는 
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는 ‘협상(modus vivendi)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.


